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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작가의 예술혼, 평화누리길에 피었다‥도, 공모전으로 3개 우수작 발굴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심사위원 평가 거쳐 강건 ‘하나의 빛’ 등 3개 작품 우수작 선정 

 - 평화누리길 고양 4코스, 파주 6코스, 연천 12코스에 작품 설치·전시 

DMZ 일원의 대표 트레킹 명소인 평화누리길을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 청년 예술가들의 우수 작품이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7

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평화누리길 내 야간 조명 또는 상징 이미지가 필요

한 곳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반영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청년 예술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7개의 아이디어가 응모됐다. 

이중 1‧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강건 작가의 ‘하나의 빛’, 김성필 작가의 

‘평화의 메아리’, 김지언·김시찬 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 총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입상 작가에게는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200만원의 상금과 2,000만 원의 제

작지원금을 지급했다.

강건 작가의 ‘하나의 빛’은 평화가 이뤄지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역사를 

사슬을 통해 은유한 작품으로, 평화를 향한 염원과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필 작가의 ‘평화의 메아리’는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의 간절한 울림을 

LED 조명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지하차도라는 설치 장소의 특성을 잘 살렸

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끝으로 김지언·김시찬 작가의 ‘SHARP_꿈(평화를 꿈꾸다)’은 이산가족이 상

봉해 서로 얼싸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분단을 넘어 다시 하

나 되는 한반도를 잘 나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 주효했다. 

이들 작품은 현재 고양 평화누리길 5코스 휴게공원, 파주 평화누리길 6코스 

동패지하차도, 연천 평화누리길 12코스 종료 지점 역고드름에 각각 설치돼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김지언 작가는 “평화누리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 평

화와 통일에 대해 잠깐이라도 상상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공모전 참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화누리길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모든 

참가자에 감사드린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평화누리길에 실현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도민들이 평화누리길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 


